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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

체키가 다시 쓴 댓글에 토리의 눈이 별이 됐어요. 한 줄의 말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네 한 줄은 누구에게 닿을
까?

보내기 짝의 작품에 나만 쓸 수 있는 칭찬 한 줄

1 선생님이 정해 준 짝의 작품을 천천히 봐요. 그림, 글, 만들기 무엇이든 좋아요. 짝 이름: 

2 흔한 칭찬을 나만 쓸 수 있는 칭찬으로 바꿔요.

흔한 한 줄 나만 쓸 수 있는 한 줄

«잘했어!»  부분이  해서 좋아.

«멋져!» 보고 나도  해 보고 싶어.

3 건네기 전에 확인해요.

짝 작품의 진짜 한 부분을 말했다 내가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다

4

 가

쪽지에 옮겨 써요. 선을 따라 오려서 건네요.

 에게

내보내기

나 우리 집 우리 반 우리 동네

칭찬 쪽지를 짝에게 직접 건네요. 쪽지를 받은 짝의 얼굴은 어땠나요?

누가 나에게 해 준 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말은?
좋은 말이어도, 아팠던 말이어도 괜찮아요. 안 적어도 돼요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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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생님용 뒷면 아이에게 보여 주지 않아도 됩니다

EP22 댓글의 무게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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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활동에서 일어나는 리터러시

사건 → 실천

«댓글 조심하자» 다짐으로 끝내지 않

고, 짝에게 받는 사람이 있는 글을 직접

건넵니다. 받는 얼굴을 보는 것이 댓글

과 다른 점이자 배움이에요.

장르

쪽지는 얼굴을 보고 건네는 글, 댓글은

얼굴 없이 닿는 글이에요. 건넨 뒤 «댓

글이었다면 짝 얼굴을 볼 수 있었을

까?»로 견주어 보세요.

누구의 목소리

모든 아이가 한 장씩 받도록 짝을 정해

주면, 평소 칭찬받지 못하던 아이에게

도 목소리가 닿습니다.

진행 흐름 (한 차시 40분)

5분

영상 보기

EP22 1분. 체키가 댓글을 지

우고 다시 쓰는 장면에서 멈

춰 «뭐가 달라졌지?»

10분

짝 작품 보기

미리 걸어 둔 반 작품 중 짝의

것을 천천히 보기.

20분

1~3번 + 건네기

흔한 칭찬 → 나만 쓸 수 있는

칭찬. 쪽지로 직접 건네고 받

은 얼굴 나누기.

3~4학년이라면

반 밖으로

좋아하는 작가·만든 사람에

게 보호자와 함께 손편지나

메일 보내기. 다음 시간에

«답이 왔는지» 나누기.

영상 마지막 나레이션을 바꾼다면

지금: «댓글 한 줄도 누군가에겐 돌멩이가 될 수 있어요.

보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?»

제안: «토리의 눈이 별이 된 건 어떤 한 줄 때문이었을까

요? 여러분의 한 줄은 누구에게 보내 볼래요?»

«돌멩이» 경고는 말하지 않아도 영상이 이미 보여 줬어요. 끝은 아이가 할 일로 열어 둡니다.

조심할 것

짝은 선생님이 정해 주세요. 한 아이에게 몰리거나 아무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게.

반 밖으로 보낼 때(3~4학년): 만 14세 미만은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혼자 계정을 만들 수 없어요. 보호자 계정·손편지로, 이

름·학교·사는 곳은 쓰지 않아요.

«아팠던 말»을 적은 아이가 있으면 발표시키지 말고 따로 살펴 주세요.

이어서 쓰기

52화 «창작의 기쁨»의 «어디가 좋았는지 말해 주기»와 같은 칭찬법이에요. 반 작품 전시 때 다시 씁니다.

29·74화: 동네 가게에 쓰는 진짜 리뷰로 넓히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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